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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범죄의 창구로 이용돼 왔던 채팅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특정고시 결정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20. 05. 11.(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
년 정책 방향’ 중 아동 및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채팅
앱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하기로 하고 특정고시를 결정한 발
표에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논 평

1. 한국사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거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 알고 있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2016
년 발표한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74.8%가 채팅
앱에서 이루어졌다고 조사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와 정부, 수사, 사
법기관들은 수많은 피해와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
하고 이에 대한 보도나 방송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령을 제정하
지도 디지털 상 적극적인 방어막 구축을 통해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도 취
하지 않았으며,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겨우 수사가 되었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만 주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착취자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던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
은 성폭력, 성매매 강요/알선, 신체 사진·영상 촬영 강요 및 유포·협박, 그루밍 
성범죄 등 다양한 성착취 범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렇게 진화, 발전하였고, 조주빈과 갓갓, 워치맨 등은 그렇게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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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키워왔던 것이다. 

2. 이에 본 센터는 그동안 채팅앱을 통해 성착취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
다. 그러나 권한있는 정부의 각 부처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팅앱을 청
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왔으며, 여성가족부는 
여가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며 수년동안 방치해 왔
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11일, 드디어 여성가족부가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기 위해 특정고시를 결정하였음을 발표하고, ‘2020년 5월 13
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하게 되며 의견수렴,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고시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너무나 끔찍하고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결정된 발표임에 많은 아쉬움과 분노가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성가족부의 적극적 조치로써 채팅앱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
물 지정 특정고시 발표를 본 센터는 열렬히 환영한다. 그러나 채팅앱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에 있어서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극적 대응, 아니 더 나아
가 무대응은 반드시 역사에서 기억될 것이다.

발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상의 성착취 범죄는 이미 채팅앱에서 다른 플랫폼
들로 확산·이동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더욱 심화되
고 변화하는 기술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추이에 비하면 한없이 늦
은 조치이지만 그럼에도 본 센터는 정부가 이제껏 방치하였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에 대하여 문제를 인지하고 올바르게 규제해 나가는 발판이 될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이번 조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적극적
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끝>




